
울림이 떨림을 만나다 

권석준 

헝가리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(Nikola Tesla)는 

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. 

“만약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, 에너

지, 주파수, 그리고 진동에 대해 생각해 

봐야 한다.” 

실제로,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신호는 떨림과 울림을 

통해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전달된다. 우주의 탄생부

터 떨림과 울림은 있어 왔고, 이 둘은 다시 말해 진동이

다. 대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이 만드는 신호의 감지에

서부터 시작하는데, 예를 들어, 우리가 듣고 느끼는 음

악은 공기의 진동 (엄밀히 말하면 공기 밀도의 시공간

에서의 주기적 변화)과 그것의 주파수와 진폭을 매개

로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고, 우리가 보고 느끼는 시각 

예술은 전자기파 (특히 가시광)의 주파수와 진폭을 매

개로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. 공기 밀도의 주기적 떨

림과 전자기파의 전달 모두 진동이라는 핵심 메커니즘

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음악과 시

각 예술이 결국 진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



은, 달리 말해, 인간의 청각과 시각이라는 별개의 감각

이 진동이라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의 감각으

로 통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. 물

론 공기의 진동과 전자기파의 진행은 물리적 근원이 다

르므로, 그에 맞게끔 달팽이관 같은 청각 기관과 시세

포와 망막 같은 시각 기관이 따로 진화한 것일 것이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, 두 감각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

는 모종의 인위적인 매개체가 있다면, 진동을 공통분모

로 가지고 있는 소리와 시각 예술의 융합적 감상은 불

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. 

 

정진희 작가와 조태복 작가의 공동 작품은 바로 이 부

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온전히 공기의 진동으로만 

전달되어 달팽이관에서 청세포의 전기 신호 변화로 느

껴야 하는 음악을 시각적 공간으로 확장하여 표현한 작

품, 혹은 온전히 전자기파로 전달되어 망막에서의 전

기 신호 전달로 느껴야 하는 시각 예술을 음악적 공간

으로 변위 시켜 표현한 작품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독립

된 예술품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감각의 통합을 이끌

어 내고 있다. 두 젊은 작가의 작품은 단순히 음악을 시

각적으로 표현한 것, 혹은 시각 예술에 어울리는 BGM 

등을 만드는 작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. 이미 음악

을 스펙트로그램 (Spectrogram)이나 클라드니 

(Chladni) 패턴, 리사주 (Lissajous) 패턴 같은 시각화 

작업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며, 반대

로, 특정한 대칭성과 주기성이 있는 패턴 시각화를 음

악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다. 하지만, 두 작

가의 작품은 이러한 기존의 일대일 대응 같은 진동의 

번역에 국한되지 않는다. 그들의 진정한 창의성은 보이

는 대상의 기계적 번역이 아닌, 보이지 않는 대상의 직

관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두 작가는 그를 

위해 과감하게 물리학의 방법론을 빌려 오고 있다. 두 

작가는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 (Hertz)의 유산을 물려받

아, 진동을 해석하는 알고리듬 (algorithm)을 활용하고 

시각화가 가능한 고유의 전자 음악을 만들어 내었으

며, 암전된 방에서 그 음악에 맞춰 어우러지는 시각 이



미지는 새로운 감각 경험을 이끌어내, 인간의 시각의 

샘플링 주파수 (sampling frequency)보다 더 높은 수준

의 떨림을 느끼게 해 준다. 이를 위해 두 작가는 전자 음

악을 시간과 주파수의 차원으로 분해하여, 그것을 시

각 이미지로 사영 (projection) 시키는 수학적 커널 

(kernel)을 만들어 내었으며, 이를 통해 주파수-시간 공

간에 있던 음악이라는 신호는 x-y라는 2차원 평면 공

간의 시각화된 이미지로 번역된다. 두 신호의 어울림

은 비록 물리학적 혹은 전자공학적 방식을 따른 것이지

만, 감상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인위적인 함수 변환에 

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과정을 생략한 채, 하나의 

예술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. 특히, 이 수학적 커

널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두 젊은 거장들의 예술적 감

수성과 공학적 지식의 창의적 융합이 있었을 것으로 추

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 

 

두 작가의 이러한 노력은 2018년 독일의 기가 헤르츠 

어워드 (Giga Hertz Award) 수상이라는 업적으로 연결

되었는데, 상의 제목에 이미 전파 공학의 아버지인 독

일의 물리학자 헤르츠 (Heinrich Hertz)의 이름이 있

는 것은 두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전혀 낯

설지 않은 부분이다. 음악의 전통적 감상 방식을 뛰어

넘어, 그것의 감각 차원을 시각으로까지 확대하고 그

를 위해 창의적인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 두 젊은 작가

의 작품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울림과 떨림을 만들어 

낼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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